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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않았다면 그 신세는 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을것입니

다. 

구하길 잘했다. 선생은 5300번씩 구하기도했습니다. 구할때 까지 기도하고 찾을때까지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바늘을 떨어뜨렸으니 분명히 있다. 그 바늘을 찾아내듯 찾아내고 말았다.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냈으니 그렇게도 귀한것입니다. 

기도하여 구하지 않았다면 벌써 환난과 어려움과 신경쓸것들로 몸이 벌써 병들었을것입니

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선생님이 단상에 서는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지 않습니

까? 나도 너희가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며 신앙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나도 만족한

다. 선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빤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환난에도 그때는 얼굴이 쪽 빠졌지만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죽는 환

난이 있어도 웃으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더 웃으면서 기쁘게 하면 일이 풀립니다. 축소시킨 가정의 세계어서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웃으며 기뻐하면 아버지가 "네 마음이 넓구나" 하지만 짜증부리고 화내면 

오히려 아버지께 혼납니다. 사탄은 나쁜것들입니다. 그 틈을 그냥 놔두지않습니다.

신앙은 단체전이면서도 개인전이다. 결국 개인이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럿이 있으면 

잘 따라가고 잘 하는것 같은데 혼자있으면 외로움을 타고 힘들어 합니다.

컴퓨터로 악평하는 가라지들이 계시록에 나온 666수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컴퓨터에 해

당하는 숫자가 666 이라고 합니다. 인봉을 풀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찾고자 찾고 돌아다니니 너희를 데려왔고 문제

를 놓고 계속 두드리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지구력있게 해서 들어주실수밖에  없게 했다. 

구해서 얻은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월명동 성지땅을 

얻고 여러분들을 얻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지라도 깨끗히 관리하고 사용하니 하나님이 월

명동 땅을 주셨고 정말 잘 해놓지않았습니까? 

키가 157,  160하는 자들이 작품입니다. 키가 또 너무 크면 못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키가 

커도 작품 작아도 작품입니다. 선생도 카가 작은데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각 개인을 보고 선생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다 부를것입니다.



하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키크다고 전도를 잘 하는게 아닙니다. 키 큰 자들 보면  키 작은 자들이 전도했습니다. 

실력! 위력! 도전!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얻어낸것인데... 뭐가 잘 못 되었습니까? 다만 배가 

아프고 악평자들과 구시대는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것입니다. 

 추석 인사 및 광고

추석인데 갈 때 없고 부모없이 고아 같이 자랐어도 2000년만에 나타난 선생이 부모해줄게 

걱정마라 ~ 얼마나 좋습니까? 월명동 가서 맛있는거 먹고 힘내고 추석들 잘 보내기를 바랍

니다. 광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빠이


